
< 9월 13일 주일 가정예배 설교 >
* 성경본문 : 출애굽기 14:13-14
* 설교제목 : 믿으면 이긴다

(출애굽기 14:13-14) “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
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
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
있을지니라.”

  지난 2016년, 지금도 유명한 대결이 열렸습니다.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 시대
를 풍미한 바둑 최강자였던 이세돌 9단의 세기적인 바둑 대결이었습니다. 다섯 번의 
대결에서, 누가 이길 것인가? 대다수는 이세돌 9단의 승리를 점쳤습니다. 첫 번째 대
국이 시작됩니다. 알파고가 정석과는 다른 수를 연이어 두자, 사람들은 ‘역시나’라고 
생각합니다. 그러나 단 한 사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. 이세돌 9단만큼은 이해할 수 없
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.

  이세돌 9단이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까요? 그 이유를 아는 데는, 몇 시간이 걸
리지 않습니다. 대국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수들이, 전체 그림을 알고 나서 복기
해보니까 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음 대국부터 알파
고가 한 수, 한 수를 둘 때마다,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신 ‘알파고가 무슨 생각을 하고 
있을까’ 기대했습니다.

 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때, 우리는 ‘왜 그럴까’ 의심합니다. 그러
나 나중에 그것이 더 좋은 ‘큰 그림’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면, 그때부터는 무조건 신
뢰합니다. 신앙도 그렇습니다.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, ‘하나님
이 진짜 알고 계실까’ 의심합니다.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. “하나님은 큰 
그림을 그리고 계신다.”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.

 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는 이집트 왕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
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닥쳤을 때, 이집
트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조건 풀어주겠다고 선언합니다. 왕의 선언에 온 이스라
엘 민족이 기뻐하며 곧바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.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기둥, 불
기둥을 따라갑니다.



  그런데 길을 가던 백성들이 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. 1주일이면 갈 수 있는 쉬운 
길을 놔두고,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. ‘괜찮을까?’ 밀려들던 염려와 의심은 얼마 뒤 최
고조에 이릅니다. 앞에 큰 바다로 길이 막혔는데, 뒤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밀려오는 
것입니다.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에 ‘우린 죽었다’고 울부짖고, 모세
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. 이런 상황을 만나니 모세도 당혹스럽고 힘들기는 마찬가지
였습니다.

  하나님은 왜 쉬운 길을 놔두고, 이런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? 하나님의 뜻은 무엇
일까요? 울부짖는 백성들을 바라보며, 모세는 하나님께 ‘어떻게 된 겁니까? 도와주십
시오’ 기도합니다.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,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. 
13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. “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
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.” 그렇습니다. 믿고 보기만 하면, 여호와께
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.

  그래서 모세는 울부짖는 백성을 진정시키고,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. 
어떻게 됩니까? 바다가 갈라지고,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납니다. 얼마 뒤 바다가 합
쳐지고,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수장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큰 그림을 위해 
이곳에 인도하셨고, 큰 그림을 완성하셔서, 더이상 이집트가 추격하지 못할 만큼의 완
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.

 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할 수 없지만, 분명한 것은 하나님
께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옛날에도 그랬듯이, 지금도 그
러고 계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. 
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.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
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.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
시다.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날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. 
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

  기도하시겠습니다. “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! 감사합니다. 코로나 사태가 
여전히 심각합니다.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림을 그
리고 계심을 믿습니다. 그리고 결국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.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, 
결국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.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
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”


